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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유기농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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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 원고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 홀푸드마켓(Whole Food Market)은 창업한지 38년째인데 미국과 영국에서 비상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홀푸드마켓은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판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푸드마켓은 “건전한 식품, 건전한 인류, 건전한 지구 (Whole Foods, Whole People, Whole Planet)를 모토로 내걸고 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를 보존하자는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상품을 판다는 관념으로부터 생활양식을 돕는다는 사업관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송곳을 사는 사람은 송곳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송곳이 뚫어줄 구멍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식품을 사는 사람들은 배를 불리자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람있는 삶을 위하여 식품을 산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도 많고 당료도 많은 요즘의 세상에서 무공해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겠지요. 이런 현대인의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참업을 한 홀푸드마켓은 택사스 주의 오스틴에서 시작되었지만 

웰빙의식이 높은 현대인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아서 일취월장을 했습니다. 홀 푸드 마켓은 2017년 7월 현재 미국과 영국에  466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공해 유기농 식품의 시장은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놓칠새라 대형 기존 식품상점들이 앞을 다투면서 무공해 유기농 식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크로거 (Kroger), 세이프웨이 (Safeway), 수퍼밸류 (Super Value) 같은 수퍼마켓 체인들이 무공해 유기농 코너를 신설했고 월마트같은 초대형 상점에서도 유기농 식품코너를 배로 늘렸습니다. 동포사회의 식품점에서는 무공해 유기농 식품 코너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포들 중에서 비교적 부촌에 위치하고 있는 홀 푸두마켓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홀푸드 마켓은 친환경적이고 친 자연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산 가제 (Live Lobster)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산 가제를 보면 그 것을 죽이는 “잔인한” 행위가 연상 되기 때문에 친자연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냉동 가제와 조리된 가제는 판매를 합니다. 또한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닭들이 생산하는 계란을 팔지 않고 들에서 자유롭게 방목된 닭이 생산하는 계란만 판매한다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튼튼하게 심어주었습니다. 무엇 보다도 홀푸드 마켓의 성공은 고객들에게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한 농작물을 절대로 팔지 않는 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홀몬 주사를 놓아서 살찌게 만든 소고기나 닭고기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수만 가지의 식품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무공해 유기농 식품이 아니라고 증명된다면 잘 나가는 그런 마켓도 하루 아침에 쇠퇴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객들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모아 맘모스 다단계 기업으로 키웠던 JU라는 회사가 하루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앤론, 월드컴 같은 대기업들이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여 단시일 내애 쓰러졌습니다. 기업의 성공은 상품만으로 이룩하지 못합니다. 기업의 건전한 이미지의 형성과 절대적인 정직성을 고객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지 않으면 장기적인 성공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할 정보가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홀푸드 마켓은 아마존 닷컴사에 $13.7B에 팔렸습니다. 끝     

